
GIST-국립재활원, 장애인‧고령자 일상생활 돕는
보조기기 개발 컨설팅 지원

-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국립재활원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단과 함께 

‘장애인ž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수상자 대상 컨설팅 실시

- ‘휠아차’(휠체어+유모차) 개발 위한 아이디어 도출 및 수요자 요구사항 청취… 지역 

기반 보조기기 수요 발굴과 정책적 대안 제시 등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

▲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장애인ž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의 당선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왼쪽에서 세 번째) GIST 오창명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센터장 오창명)가 국립

재활원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단과 함께 휠체어와 유모차가 결합된 ‘휠아차’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나셨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노인 일상생활 어려

움 스토리 공모전’을 열고, 광주광역시에서는 ‘휠아차’의 필요성을 제안한 박진경 

씨를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박진경 씨는 경수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겪는 남편과 아직 잘 걷지 못하는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특히 야외 활동 시 이동에 대한 고충을 해

결하기 위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7월 17일(수)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오창명 센터장, 전남대 메이커

스페이스 ‘만들마루’ 강원석 팀장과 국립재활원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단 안

광옥 연구사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됐으며, 



휠아차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및 요구사항 청취를 비롯해 지역 기반 보조기

기의 수요 발굴과 정책적 대안 제시 등 지역사회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을 위한 실용적인 대안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역 보조기기 수요자로 참석한 박진경 씨 부부는 가사 및 육아, 욕창 예방 

등 건강 관리에 대한 보조기기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국립재활원은 대상자의 신

체 기능 평가를 통해 사용자에 알맞은 보조기기 도출 및 사용 방법 안내, 장애인 

고용 복지에 대한 정책 지원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재활원 은선덕 팀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의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

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오창명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은 “지역 장애인 및 돌봄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들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번 컨설팅은 지역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올해 보건복지부 

‘지역기반 보조기기 R&SD’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수요 중심의 보조기기 개발 및 사용

성 평가, 보급 및 오픈소스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장애인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발전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